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옐리뇨 �(�E�L �N�I�N�O�) 가 四象體質人에게 미치는 影響
-火薦뼈가 四象�A의 鷹略生理에 미치는 影훌과 治覆方法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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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績 論

�A間은 당然�. 社會와 對立 �. 統-되는 整體이다�.
�A體는 업然과 社會環境 속에서 調和를 이루어 平

衛올 유지해야만 健康을 유지할 수 있다�. 만약 太

過하거나 不及하연 相對的 平衛狀態가 깨어져서 각

종 훗病이 發生한다 �.
예전과는 다른 얹素消費의 增加와 지구의 溫廣化

로 인해 �, 지구 곳곳이 異常氣候로 인하여 많은 피

해가 진행되고 있다�.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

최근 봄이 실종되고 �, 여름의 날씨가 異常 高溫現狀

으로 국내 氣候가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�.

氣候가 �A體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커서 韓醫學의

古典인 『黃帝內
�*
월에서는 뽑者는 마땅히 天地間의

運氣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�, 이미 傷寒 �, 溫病 �, 時
氣 �, 授據�, 장기 �, 흉種 동과 같은 흉病의 形態로

다루어 왔다�.
氣候 變化는 生物의 1�常的인 生理 活動을 유지

하도록 도움을 주는 업然現狀이나 그 變 �f�� 의 폭이

크고 �, 季節에 맞지 않게 變化하연 生命體에 큰 피

해를 주며 �,�A 體가 엄然의 異常 變化에 適應하지

못하연 다양한 훌病의 發生과 홍뽕의 惡化을 초래

하기도 한다�.
이와 같이 �A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엘리뇨

동 異常氣候變化가 體質에 따라 相異한 짧홉機轉과

病證이 있는 며象 �A의 嚴略 生理에 어떠한 影響을

미치고 어떤 病證을 발생하는가를 알아 보고 �, 이에
대한 治擔方法을 模索하고자 한다 �.

�l�l�. 本 論

엘리뇨 �(�E�L �N�I�N�O�) 는 원래 스페인어로 어린소년

이라는 뭇으로 �,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흐르

는 차가운 페루 해류 속에 異常廣水가 갑자기 침입

하는 해류의 異變 現狀으로 �, 무역풍이 약해지는

�1�2�-�2 월에 잘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�, 지구

전체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전체 해류와 공기의

흐름에 영향을 미치어 세계곳곳에 異常氣候를 일으

키고 있다�1�)

�

慶熙大學按 大學院
�*
훌뽑홉싹얘 體質홈 �4월 專攻

�1�)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�: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�, 서울 �, 동아출판사 �, �1�9�9�1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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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엘리뇨 발생시 일반적으

로 인도 몬순이 활발하지 못하고 필리핀 �, 인도네시

아 �, 호주 북부 퉁 서태명양 적도 연안국가에서는

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는 반연에 화남 및 일본 납

부 등 아열대 지역은 잦은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경

향이 있다�.
즉 엘리뇨란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

는 동태평양 적도지역 넓은 범위에서 해수연의 온

도가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다
�2�)

이와 정반대로 라리냐 �(�L�A �N�I�N�A�, 스페인어로 어

린소녀 �) 라는 것은 해수연의 온도가 낮아짐으로써

겨울에 혹심한 추위와 가뭄으로 操寒한 異常氣候을

가져오는 것이다 �.
지구위의 自然現狀들은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

전의 운행사이에일어나는 偏差로 인하여 다양한 현

상이 일어나고 �, 옛날의 짧�A들은 文字를 통하여 이

의 인식을 표현해 왔는데 이의 氣候變化를 風 �. 寒 �.
暑 �. �i뭘.操.火.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시켜 陰陽五行

學說에 맞추어 分析하였고 �, 이를 더욱 발전시켜

“五運六氣學”으로써 自然氣候 變化의 原理를 셜명

하고 있다 �. 이는 自然界의 天時氣候의 變化 및 天

時氣候의 變化가 宇숨의 萬物 �, 특히 �A間에게 미치

는 影響을 解析하는 古代의 理論方法으로 �, 陰陽五
行을 바탕으로 하고 �, 天 �A相應이라는 全體漸念의

基盤위에 수립되었다 �.
여러 가지 횟病 중에서도 특히 溫病이 氣候의 異

常變化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�r�, 黃帝

內經素問 �. 刺法論』에서 溫病의 發生原因으로 거듭

강조한 것이 “三虛�"�, “重虛” 이 다 �. “르虛” 란 天運이

不及하고 �A體正氣가 內傷한데다가 거듭 虛쩌가 훔

入한 것을 의미하고 �, “重虛”란 天運不及한데다가

�A體正氣가 內陽한 것을 말한다�. 天運不及이란 節

氣에 비해 物候가 늦은 것인데�, 쉽게 셜명하면 �, 節

氣�t 으로는 이미 여름이 되었는데 草木 �, 氣候 동의

自然現狀이 아직 여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�. 虛�%

란 그 계절에 맞지않는 氣候變化를 말하는 것인데 �,
예를 들연 겨울이 따뜻하거나 �, 봄에 지나치게 덤거

나 또는 춤거나 �, 여름에 추운 것둥이 이에 해당한

다고 할수 있다 �. 이와 같이 運氣의 異常變化는 반

드시 萬物의 生化에 影響을 미치므로 쉽게 溫病을

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�, 이러한 溫病의 種類로

는 風溫�, 春溫�, 暑溫�,�-�t�k 暑 �, 秋操 �, 溫授 �, �i닮毒 �, �i흙

溫 동 여 러 종의 外感急性熱性病은 모두 溫病이 라

통칭할 수 있다
�3�)

火의 非正常的인 상태를 火 �$�, 熱뼈라고 지칭하

는데 �, 이것들이 �A問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

이 多樣하다 �.
첫 번째로 火熱은 陽的인 性質을 가진 �$氣로 播

杓하고 上씻하여 高熱�, 惡熱 �, 煩漫 �,�f�f 出 둥의 효狀

이 있으며 �, 各 觸服에 들어가서는 多據하게 나타나

는데 心火가 上씻하연 口좀生續 둥의 효狀이 나타

나고 �, 몹火가 熾盛하면 �, �� 홈觀願옳하며 �, �H 꾸火가 上 �*
하면 頭痛 �, 텀 �i�f�f�i 睡痛을 일으킨다�.
두 번째로는 陰律滾을 揚傷시켜 操化하는 뾰狀을

일으키게 하는 原因이 되어 口漫喜歐 �, �Q댐乾口操 �,

大便堅結 �, 시、便短 �i�f�f�i 등 律滾의 �f용陽과 �, 血浪 또한

陰減의 一種이므로 火熱로 인하여 �t�J 傷을 받으면

血熱뾰과 血虛흙�, 그리고 操熱뾰狀이 나타나기도

한다�.
세 번째로는 쉽게 生風動血하고 睡嘉을 일으키는

데 “熱極生風”이라하여 風의 효狀이 나타나서 高

熱 �, 용迷�, 짧語�, 며 �8혔옳홉 �, 顆項彈直 �, 角런反張 둥

찌 박정규 �: 엘리뇨 발달과 세계 기후변화�, 엘리뇨 �W�O�R�K�S�H�O�P 발표집 �, 서울 기상청 �, �p �3�, �1�9�9�7�.

�3�) “추傷於寒 �, 春 �,ι�4홉溫�" �r素問 �, 生氣通天論�J�,
“

�R쩌§ �f흉寒而빼닮者 �, 先夏至日 �:者훌病溫 �, 後夏至日 �:홈쩔病훌�"
�r素問 �, 熱論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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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뾰狀이 나타나며 �, 血이 火熱을 받으면 훌行하여

�I�t�t 血�, 뼈血�, 便血 �, 民血 �, 子宮出血 등 出血在狀과

아울러 熱을 받은 血은 �!�l�f�L�J 혐에 머무르연 發짧을 形

成하여 局所部位에 紅 �, 睡�, 熱 �, 痛으로 進行이 되어

睡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
�4�)

이처럼 黃帝內經이후 氣候가 大熱하여 溫熱毒쩨

氣를 感受하거나 異常氣候나 쪽節의 傷寒에 의하여

春夏에 發生하는 熱性病을 溫病이라하여 멀거나 가

깝거나 간에 모두 같은 病을 앓는다고 생각하였다 �.
內經이후 外部 氣溫 差異의 適應의 不調和로 인한

�A體의 病理機轉을 ￥웠홉別로說明하고 있는 『傷寒

論』에서는 �A間과 病因에 대하여 -般的이고 짧�I�J�-

的인 規定을 전제로 證을 重視하여 客氣의 반대방

향인 太陽 �(三陽 �) �, 陽明 �(二陽 �) �, 少陽 �(�- 陽 �) �, 太陰 �(三

陰 �) �, 少陰 �(二陰 �) �, 廠陰 �(�- 陰�) 의 順으로 훗病段階를

說明하는 六經病證論을 전개하였다
�5�) 그러므로 �A

間은 天地 �(大宇숨�) 의 變化에 맞추어 �A間 개개인의

特性에 관계없이 항상 同一하게 變化한다라고 생각

하였고 �, 특정한 證이 어떤 특정한 �A間群에게서만
發生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�.
이와 같이 證治醫學에서는 �A間과 發病을 일으키

는 病因으로서 �$氣 즉 風�寒�暑�'�.�j 뭘�操�火히 또는

軟食失節이나 房勞 七情 둥으로 病因이 規定되어

있어서 이 病因들은 特徵적인 發病特性 �, 發病홈 �g位�,

治標方法。 �l 一律的으로 規定되어 있어서 同一한 病

因에 의해 발생한 證은 모든 �A間에게 同-하게 發

生하고 �, 이러한 病因은 府�心�牌�뼈�뽑五職자체내

의 相효 內的作用과는 관계없이 규정된 부위에 發

病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나 �, 李濟馬는 “훌愁哀樂뺑

커훌則成病�"�7�)�0�1 라하여 主體內의 哀愁喜樂이 라는 性情

의 偏急的 發露가 病因임을 명시하고 있다 �.
예를 들연 哀性의 遠散하고 愁情이 低急으로 인해

聊大府小의 鷹局을 가진 太陽 �A에게 훌病을 일으키

는 原因은 哀性의 深훨과 愁情의 暴發인 것이다 �. 太
陽�A의 解 �f�1�F 이나 렐腦證도 外部의 �%氣�7�1�' 훔흉훌하거나

氣血이 哀殘하여 意起된 것이 아니라 哀愁의 性情이

深훨하거나 暴發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�.
그러므로 며象睡理論에서는 個別的 性情의 發露

樣相。�l 發病의 주요 原因으로 규정하여 病因은 따

로 밖에서 客體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病을

앓는 主體의 性情의 發露過程으로 보고 있다 �.
즉 四象醫學에서는 發病主體인 太少陰陽 �A의 內

的 嚴局의 長短등의 偏在와 �, 體型氣象 �, ↑生質才幹 �,

容짧司氣�, 表憂陰陽升降과 內外呼散吸聚 등 發病主

體의 變化樣相에 따라 엘리뇨와 같이 급격한 異常

氣候變化에 대해 각기 體質的 特性에 의한 個別효

狀과 證候 그리고 危急、輕重의樣相이 다르게 나타

나는 것이다�.
그래서 『東醫壽世保元』에서는 며象 �A의 體質。 �l

각기 相異하므로 六經病證도 다르게 나타나고 局限

되는 바가 있다고 보아 “六經病證가운데 三陰病은

모두 少陰 �A의 病證이고 �, 少陽病證은 곧 少陽�A의

病證이고 �, 太陽病�陽明病은 少陽 �A�. 少陰 �A�. 太陰 �A

의 病證이 모두 있는데 少陰 �A의 病뾰이 대부분을

차지한다 �"
“

��皮伯이 말한 바의 太陽�少陽�少陰
�*
펌험

은 모두 少陽 �A의 病이고 �, 陽明�太陰經의 病은 모

두 太陰 �A의 病이며 �, 廠陰經病은 少陰 �A의 病이

다 �"
�8�)
라고 하였다 �.

�4�) 金完熙 外 �3�;�\ �:韓醫學頂論 �, 서울 �, 成햄社 �, �p �2�8�6�, �1�9�8�2�.
�5�) 朴贊園騙譯 �: �r�J뿜式 陽寒 �. 金 �I�l�'�f�.�. 溫病 �, 서울 �, 成輔社�. �1�9�9�1�.
�6�) “夫百病之生也 �, 皆生千風�, 寒 �, 훌�'�,�j 뭘 �, 짧�, 火 以化之變也

≫ �r素問 �, 至훨要짜좁』
�7�) �r東뽑옳世保元 �j “廣濟說”

�8�) �r東뽑뽑世保元�j ‘뽑源論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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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지속적인 무더운 氣候로 인한 짜증과

스트레스 �(勞心魚思 �) 는 太少陰陽 �A의 性情 �(喜愁哀

樂�) 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�, 적당한 過不及인 騙

服 大小의 均衝을 깨뜨려 病的인 상태를 유발하여 �,

過한 廳船를 더욱 彈하게 하고�, 不及한 騙뼈의 機

能을 더욱 弱하게하여 各 體質의 廳弱點에 따라 다

양한 在狀이 나타난다�.
구체적으로 엘리뇨 �(火熱뻐 �) 가 太少陰陽 �A의 鷹 �R빠

生理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살펴보자 �.

�1�. 火薰�%가 少樓�A의 鷹略生理에 미치는 影훌 �.

少陰 �A은 원래 牌局과 뽑局의 陽氣가 弱함으로 뽑

受熱表熱病證에서는 약해진 牌.局과賢局의 陽氣가

火의 기운을 만나면 더욱 陽氣의 上升을 방해함으로

蠻훔의 狀態로 發展 하기 쉬워 뽕狂證과 亡陽證이

나타나는데�, 皮表의 熱化가 太過하여 太陽 皮表의

開陽作用의 太過로 인한 뼈氣 즉 뽑局의 元陽之氣가

손상된 亡陽 �(少陰 �A은 원래 冷하나 陰盛格陽이 되어

敗陽이 밖으로 쫓기연 煩熱이 나연서 땀을 많이 흘

림�) 의 뾰狀이 나타날 수 있고 �, 牌몹之氣가 虛하여

나타나는 氣虛 �1�J�E 狀 즉 大屬 寒과 뽑陽困熱 둥의 뽕

狂證 �(雙狂證의 無 �i�f 은 陽氣는 아직 있으나 營衛의

陰陽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營衛가 調和를

이루도록 해야 된다 �) 이 나타날 수 있다 �.
그리고 熱로 인한 牌의 潤氣가 말라가는 牌約證

과 뿜의 律浪이 말라 생기는 몹家實의 ‘팽實證을고

려해야 한다�.
몹受寒裡寒病證에서는 牌몹가 冷하므로 熱뻐로

인한 뿔빠로 太�I쏠證 �t世 �j寫와 少陰證뺀 �j형가 생기고 �,

심한 경우 陰뚫證 �, 直中陰經으로 乾앓’홈�L關格�, 溫黃

證 등이 생길 수 있다�.

�a 火흙뼈가 少陽�A의 鷹略生理에 미쳐는 影흩 �.

少陽 �A은 少陰 �A과 반대로 牌局과 賢局의 陰氣가

熱�%에 의하여 �g홍훔되어 下降이 잘 이루어지지 않

는 體質이므로 �, 陰氣가 虛하여진 상태에서 熱化가

진행되므로 陰虛陽盛의 횟뽕、이多發한다�.
牌受寒表寒病證의 경우 熱쩨가 少陽 �A의 띔局陰

氣를 빠뜨려 �(陽�) 버리고 牌局陰氣를 막아 �(훨 버리

므로 인해�, 牌局陰氣가 下降하여 賢局에 이어지지

못하고 짤間에 짧聚되어 固훨되고 갇히고 막혀서

口苦�, �p
멍乾 �, 目股 �, 寒熱往來 �, 但寒無熱로 인한 耳뿔

證 등 少陽經의 뽕熱로 인한 在狀들이 대부분으로

結뼈 �, 體痛 �, 陰滅이 고갈된 橋民 �, 前立服씻 �, 陰部 �i뭘

흉 �, 대상포진 둥 皮 �!혐흉惠이 多發할 수 있는 亡陰

證이 나타난다 �. 亡陰證이란 아래 �(下�) 로 陽盛格陰이

연 陰이 陽에 막히게 되어 陰이 路脫으로 下降하지

못하고 �, 오히려 上升하여 背짝로 上遊하고 �, 안쪽의

隔훌로 달아나는 까닮에 陽몹훌寒 �, 而뺀下한다�. 그
러므로 흉寒 �, 而뺀下는 陰盛이 아닌 것으로 소위

內행外永한 것이므로 장차 陰이 없어지려는 정조인

것이다�. 身熱 �. 頭痛 �. �i世 �i寫 亡陰證과 身寒 �. �H훌痛 �. �t世

�i寫 �t 陰證으로 나누어 진다�.
뽑受熱훌熱病證의 경우 몹熱로 인해 大便不通 �,

�R 빼홈熱證 �, 心下흙問 �, 眼球角體 ���, 氣管支용뽕 �, 背

癡 �, 腦펌 �, 層睡 �, 陽毒發짧�, 流注판毒 등의 徒狀이 자

주 發生하고�, 熱氣가 위로 올라가 뼈中煩操 �. 좀�i�f�f�i�.
層睡하고 多�i움引欲 �. 小便多하는 消�j觸이 올 수 있

다 �.
이와 같이 少陽 �A病은 火熱로써 病이 되는 까닭

에 變動이 �i�l�l 速하므로 初證이라도 가볍고 쉽게 보

아서는 안된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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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. 火熱뼈가 太陰�A의 職略生理에 미치는 影훌

太陰�A은 府大 �H�i�l�i�/�] 、함으로 몹院受寒表寒病과 �}�j�f 受

熱훌훌熱病에잘 걸리는데 �, 빠受熱훌熱病證일 경우

더욱 府의 操熱이 심하여 질 수 있으므로 陽明證의

熱化로 인한 乾操證과 便閒 �, 中風�, 煩漫 �, 橋�p�j�(�, 彦 �,
便血 둥 陽毒證과 操熱證。�l 多發할수 있다�. 四時

不표之氣에 감염되연 짧꿇隻盛 �, 煩熱 �, 頭훌 �, 身痛 �,

慣寒빠熱 �, 頭項 �, 暗痛하거나 혹은 �* 眼 �, 口擔 �, �p
훌便

하며 뺨에 크고 작은 멍울 �(團이 있고�, 기칩을 하연

진한 가래가 나오며 �, 재채기를 한다�.
몹院受寒表寒病證일 경우에는 더욱 數훔가 일어

나서 몹院이 흉弱하고 表局虛博하여 正�%가 서로

싸우는 形勢이고 �, 이로 인한 中�i흙證이 생겨 食後

滿 �(消化障닮�) �, 댐�{足�, 虛勞 �, 多 �i�f 證 퉁이 나타날 수

있다�. 무릇 溫授에는 먼저 그 사랍이 평소에 갖고

있던 병이 어떠한가를 관찰해야 발생한 병의 表 �.
훌虛 �. 實을 알수 있다�. 즉 평소에 病寒한 者가 溫病

에 걸리면 寒證이 되고 �, 평소에 病熱한 者가 溫病

에 걸리연 역시 熱證이 되고 �, 평소에 病輕한 자가

溫病에 걸리연 重證이 되고 �, 평소에 病重한 자가

溫病에 걸려연 險證이 된다 �.

�4 火顆뼈가 太陽�A의 職 �W홈生理에 미처는 옳훌훌�.

太陽 �A은 小陽에서 吸收하는 氣浪陰 �i京之氣가 不

足하고 �, 뽑院에서 내보내는 氣뼈陽溫之氣가 盛하

다 �. 그러므로 火熱뼈로 인해
�

뿜脫에 陽溫之氣가 너

무 盛하연 몹脫의 血浪이 乾‘熾해지고�, 上熊로 내보

내는 氣.는 太過한데 반해 中뚫로 받아들이는 氣는

太不足하여 �i�X 食物。 �l 吸入되지 못하고 도로 나오는

�R회 �( 몹脫의 α돼훼과 反몹 �(몹口의 �l캘�R품�) 證이 나타 날

것이다 �.
또한 長夏의 �i뭘熱이 盛하여 兩빼癡廠癡痛이 나타

나는 節樣證 즉 解佈病이 나타날 수 있다 �.

�1�) 治鷹方法과 援防

�� 存의 證治醫學에서는 溫病으로 인한 훗病의 治

據方法은 衛氣營血辦證과 三熊辯證 동에 따른 該斷

과 陰陽五行學說에 바탕을 두고 �A體내의 陰陽의

不調和와 太過不及을 藥物의 며氣�, 五味 �, 升降 �, 浮

沈에 따라 投與하여 �A體의 구조들의 均衛을 유지

하고 病因의 除去가 주요 治擔法이지만 �, 李濟馬는

性情發露의 偏急、을調節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

하였다�.
즉

‘

�%氣’ 라는 것은 따로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

勞心흙思라는 주체의 불건전함에 의한 것이고 �, ‘元

氣’ 라는 것도 變物에 의해 보충되고 받아 들여지는

것이 아니라 ‘平心靜慮’라는 주체적 조절에 의해

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
�9�)

그러므로 藥物에 있어서도 太少陰陽�A 各各의 고

유한 喜愁哀樂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로 엄

격히 분류되어 있고 �1�0�)�, 대개의 경우 약물의 투여는

주체적 노력이라는 主治橋와 병행되는 補助續法으

로 사용된다 �. 그러나 險證 �, 危病 등 주체적 노력으

로 힘든 경우 �(예를 들연 亡陰 �, 亡陽病 �) 에는 藥物은

主要 �i읍擔法이다 �.
少陰 �A인 경우 表證에서는 牌局陽氣와 쩔局陽氣

가 火 �%에 의해 더욱 뽕짧되어 上升하지 못하여 흉

狂證과 亡陽證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乾養 �, 附子
와 같은 辛熱之氣가 있는 藥物로 元陽之氣를 補함

과 동시에 陽氣를 皮表로 上升시킬수 있는 治擔方

�9�) “平心靜慮則 陽氣 �t 카輕淸而 充足於頭面며股也 此 元氣也 淸짧也
�. �r뽑世保元 �, 少陽�A댐受熱짧熱病훌』

�1 이 “明知其 �A而 �X明知其훌�1�m 應用之藥 �.�Q�4 월可疑
�n

뺑世保元 �, 며象 �A뺑證論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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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�. 즉 陽氣上升을 목표로하여 升陽益氣시겨야 한

다 �. 만약 훌훌證인경우에는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되

기 쉬우므로 陰實之氣의 上升으로 牌뽑의 陽氣가

더욱 뽕하여져서 寒 �i뭘이 생기므로 寒 �i뭘之氣를 調節

하여 주는 半夏 �, �B 꺼�t�, 陳皮 등을 사용하고 �, 牌의

精을 補‘하여주는 何首烏 등을 사용하여 훌陰降氣

시켜야 한다 �.
즉 牌몹氣 �(少陰 �A의 保命之主인 陽嗤之氣 �) 를 살

리연서 降陰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�.
少陽 �A의 경우에는 表훌證에서 熱 �%에 의해 牌局

陰氣와 뽑局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癡짧�되어 亡

陰證과 結뼈證 �, 大便不通이 생기므로 淸훌熱 �, 降表
陰시켜 정상적인 律浪이 유지되도록 하고 �, 陰氣를
補‘充하고降陰作用을 도와 줄 수 있는 辛冷性인 휘

유 �, 防風등과 �# 冷한 性味인 生地黃 �, 石품 등을 적

절히 사용해야 한다 �. 즉 少陽 �A의 保命之主인 陰淸

之氣를 保存해야 한다 �.
太陰 �A의 경우 表病에서는 寒 �i흙이 盛함으로 인해

몹脫之氣가 響짧되어 中�i뿔證이 생기므로 職黃 �(辛熱

之氣로 皮表로 上升 �) 과 橋훌 �, 홈仁 �(熱뻐로 인한 上

升作用을 調節함과 동시에 潤한 性質로 律�� 을 補

充 �) 둥을 使用하여 몹歸之氣를 上升 �, �i맴操시켜야

한다 �. 훌病證에서는 火熱이 內部로 進行하여 律滾

이 말라 操實證 �, �,操熱證이 생기므로 �, 훌根 �(陽明經

의 모든 쩌를 升發시킴 �, 止溫生律�) 과 賣쪽�, ￥훌 �i�l�l�i
子 �, 大黃 등의 類를 사용하여 府熱 �i�j�i�l�i�: 操의 �f훈狀을

淸其熱 �, 潤其操해야 한다�.
太陽 �A은 熱�%에 의해 몹院에서 내보내는 氣滅陽

溫之氣가 더욱 盛하고 �, 吸收하는 氣波陰 �i京之氣는

不足해져서 欲食物。�1 �D�J�}�. 收되지 못하고 도로 나오는

�1�1�) �r來뽑홉世保元』 ‘’少陽�A ���,혈융”
�1�2�) �r東뽑훌世保元』 “太陰�A�J�!�f 受熱憂熱病論”
�1�3�) �r東醫휴世保元』 “太陽�A外뺑隱홉病論�n

첼隔과 反뽑證이 나타나므로 觸썼挑 �(治熱覆反몹 �) �,

盧根 �(治乾 �n區 �)�, 蘭혐根 �(止 �U區�O옳�) 동 輪‘府하는藥으로

太陽�A의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와야 한다 �.
위와 같이 太少陰陽 �A의 職局의 大小偏差에 따라

各各의 生活習慣과 有益한 欲食物이 다르므로 급격

한 氣候變化로 인한 異常高溫氣候일 경우 자기 體

質에 맞는 欲食과 生活習慣 �(예를 들면 少陰 �A일 경

우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참외 �, 수박등 찬음식을

조심하고 �, 땀을 흘리지 않도록 냉수욕을 하는 것이

건강에 좋다�) 에 유념하고 氣候에 대한 �A體 스스

로의 適應力 �, 拖抗力을 키우고 �, 性生活의 節制로

精氣를 保存하고 �, 적당한 運動으로 氣의 個環을 유

지해야 할 것이다�.
그러므로 據防的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

喜愁哀樂 性情의 調節이다 �. 평상시에 ‘漢峰剛複偏

急 與�A拉騙爭쩔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�"
�1�1�) �"�, 옆敬

其心 落峰했火 安靜善ι�"
�1�2�)�, �, “必빼深哀 遠�n훌愁 修

淸홉
�I�I

�"�, 必遠 �U늄愁 斷原味 �"
�1�3�)
등의 노력이 흉病據防

과 健康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�.

�i�l�l�. 結 을��
률빼

예로부터 �A間을 �I�J 추숨라고 생각하고 엄然은 大

宇庫이므로 �A間은 엄然 속의 일부이고 업然의 變

化중 氣候의 變化를 陰陽 �, 五行�, 六氣顧�?으로 어

떤 規則을 찾는 學問이 五運六氣學으로 �, 엘리뇨로
대표되는 지금의 異常氣候가 �A體에 어떤 영향을

미치고 �, 이런 環境에 노출되어 있는 �A間이 스스로

대비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臨
�'�*
쓸斷과 治擔方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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펼요하리라 생각된다 �. 왜냐 하연 異常 氣候變化는

꼭 엘리넓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반복하여 나타날

것이고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

때문이다 �.
이와 같이 딩然의 變化가 正常的이지 않고 外部

氣의 異常變化에 대한 �A間이 適應하지 못하여 스

스로 생겨나는 �A體 內部의 變化를 援測하고�, 外部

의 氣와 內部의 氣의 不調和를 調節해 주는 것이

韓醫學的인 溫病의 治擔方法인 것이다�.
이와 별도로 四象醫學에서는 太少陰陽�A의 喜愁

哀樂 性情發露의 過不及을 病因이라고 생각하므로

엘리뇨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에 대해 太少陰陽 �A의

喜愁哀樂 性情發露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로

인해 各各의 體質에 따른 효狀과 病證이 달리 나타

나고 �, 輕重의 차이가 있다 �.
少陽 �A�, 太陽 �A 등 上升의 機轉을 가지고 있는

陽�A들은 火熱의 盛함과 이로 인한 操化가 될 수

있는 훗惠이 생길 수 있고�, 少陰 �A�, 太陰�A 등 沈짧

의 機轉을 가지고 있는 陰 �A들은 火熱이 盛함으로

인하여 漸夜이 마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활동

하는 元氣의 消홈가 일어나는 흉惠이 유발 될 수

있다�.
그러므로 各各의 體質에 따라 올바른 生活習慣과

軟食編取 �, 척당한 運動 그리고 精神的인 安定을 도

모하여 �, 스스로가 自然氣候의 어떤 짧化에도 적웅

할 수 있도록 陰陽氣의 升降出入을 잘 유지하여 正

氣를 잘 保存해야 할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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